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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현, 이화림，안옥윤， 연계순.. 

이화림 지사 
(1905. 1. 5 - 1999. 2. 10) 

남자현 지사 
(1872. 12. 7 - 1933. 8. 22) 

여성독립운동가 292(보훈처) 
전체 국가유공자의 1.9% 



중국 태항산 전투를 중심으로 한 영화 제작 중 



출처: 구글이미지 



 

이화림의 회고록 『征途』의 표지(좌)와 증정본의 친필 서명(우) 



  



…이화림 여사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먼저, 그녀가 
걸어온 길에 감동했고 감격했다. 나도 깊은 배움을 얻
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글을 썼다. 심지어 어떤 
단락에서는 눈물로 쓰기도 했다. 
 
나는 회고록의 형식으로 그녀의 일생을 쓸 수가 없었
다. 왜냐면, 그녀가 걸어온 길이 독립의 길이요, 조선
인민이 민족해방과 국가독립을 쟁취하는 고난의 역정
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족적은 바로 조선독립운동의 
진실한 역사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교육을 가르치는 데 우수한 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나는 역사유물주의의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
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일생을 새롭게 썼다. 책 내용 중
에는 극히 일부의 허구의 문학적 묘사만 제외하면 과
장적 낭만주의 색채는 거의 없다. 책에서는 이화림 여
사와 조선독립을 위해 분투한 애국지사들의 눈부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
에서 “8․15해방”까지 찬란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사실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 『征途』 저자 장촨제 후기 중에서> 



 



중국 망명 전의 이화림 여사 

• 본명 이춘실(李春實) 

• 1905년 1월 5일 평양시 경창리의 가난한 서민의 
집에서 출생 

• 아버지 이지봉, 어머니 김인봉, 큰오빠 이춘성, 
이춘식 그리고 언니 한 명. 오빠 두 분도 중국에
서 독립운동 

•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숭현소학교, 중학교에
서 육아교육을 공부하고 군산시, 청진시 소재 유
아원에서 근무 

• 평양 수학 시 3.1혁명에 적극 가담하고 역사문학
연구회에서 활동 



1930년 상하이로 망명해 김두봉 선생의 소개로  
백범(白凡) 김구 선생을 만나 한인애국단원에 가입  

(사진은 1932년 무렵) 

상하이에서의 활동들 



일본천황을 저격하러 떠 나기  
전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이봉창 의사 

상하이 홍커우공원 폭탄투척 전 

에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조력함 



이화림 여사 “마치 낙엽이 우수수 떨
어지는 모습 같았다.” 



광저우에서의 활동들 

• 윤봉길 의사 폭탄투척 후 독립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광저우에 가서 그곳의 중산대학 간호사 과정에 입학. 진광
화 등과 교류 

 

• 중산대학 유학생인 김창국(金昌國)을 만나 결혼해 아들 김
우성(金雨星)을 낳음.  

 

•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청년당원 모집을 위해 광저우에 
온 의열단 출신 윤세주의 연설을 듣고 감동 받아 가족과 
헤어져 이듬해 1월 남경에 가 부녀국 의료보건을 책임 



◀ 의열단,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리더 윤세주 열사 
   (1900. 6. 24 - 1942. 6. 2) 
 
조선의열단 
1919년 11월 김원봉 등 13인의 조
선인이 만주 길림시에서 조직한 항
일무력독립운동단체 

조선민족혁명당 
1935년 남경에서 조직된 항일독립
운동단체. 1932년 11월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김두봉의 조선
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한국광복동지회 등 5
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 지청천, 이
범석, 김규식 등이 참여 



중산대학(中山大學) 
손문 선생이 1924년에 설립. 궈모뤄, 
루쉰, 펑여우란 등이 교수로 근무함. 
화남지역 최고의 대학 

광저우기의열사능원 내 중조인민혈의정과 기념비 



남경에서의 활동들 

• 조선민족혁명당 부녀국 의료보건사업 책임 

 

• 임철애(박차정 여사: 김원봉 선생의 부인) 등과 선전활동 
전개 

 

• 윤세주, 이춘암 등의 소개로 이집중(李集中, 본명 李鐘熙) 
동지를 만나 재혼했으나 성격 차이로 곧 결별 

 

•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교장 김원봉)를 세
워 우수한 조선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군사교육을 
실시(윤세주, 이육사, 정율성 등) 

 



남경 근교의 폐찰 천녕사(天寧寺) 
조선청년혁명간부학교가 있었던 곳임. 



노정기(路程記)  - 이육사(1904.4~1994. 1. 16)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구죽죽한 어촌(漁村)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布帆)처럼 달아매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西海)를 밀항(密航)하는 쩡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潮水)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暗礁)를 벗어나면 태풍(颱風)과 싸워 가고 
전설(傳說)에 읽어 본 산호도(珊瑚島)는 구경도 못 하는 
그곳은 남십자성(南十字星)이 비춰 주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地平線)을 한숨에 기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 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냐 
다 삭아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머―ㄴ 항구(港口)의 노정(路程)에 흘러간 생활(生活)을 들여다보며 
 
   - <자오선>(1937. 12) 발표 



 

▲ 2012년 1월 15일 KBS 1TV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KBS 

북경 팔보산 혁명 공묘 내 정율선 선생 묘 



무한, 중경, 계림에서의 활동들 

• 남경대학살 이후 일본의 내륙 침략으로 이화림 여사는 조
선민족혁명당원들과 함께 1938년 중경으로 옮겨 활동 

 

•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조선의용대 창립 

 

• 1939년에는 계림으로 가 조선의용대 여자복무단 부대장으
로 활동 

 

• 이후 무한을 거쳐 1941년 화북 태항산(太行山)지구 팔로군 
항일근거지로 이동해 항일활동 전개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 10월 10일 우한) 
조선민족전선 이사, 조선민족혁
명당 총서기 김원봉이 장개석과 
협상해 창립.  
중국공산당의  지원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정부군사위원회 정치
부 부부장 주은래와 정치부 제3
청청장 곽말약이 적극 지원 





 

1938년 중경(重慶)시기의 
이화림 여사 

1939년 광서(廣西) 계림(桂林) 조선의용
대 활동 당시의 이화림 여사(가운데) 

1939년 계림(桂林) 조선의용대 창립1주년 기념사진 
계림시기의 여성의용대원 



태항산지구, 연안에서의 활동들 

• 1941년 중국 화북 태항산 항일근거지 도착 

• 1942년 3월 화북조선인민간부훈련반 입학 

   졸업 후 조선혁명청년학교(교장 무정) 지원 

 

• 1943년 봄부터 조선의용군 병원에서 근무 

 

• 1944년 연안으로 들어가 화북조선독립동맹 주석  

   김두봉 휘하에서 활동 

• 1945년 1월 무정의 권유로 연안 중국의과대학 입학 

• 1945년 연안에서 해방 맞음. 졸업 후 연변의학원에 배치됨 



<십자령에 뿌린 의혈> 시청(약 15분) 



 



 

조선의용군 최초 주둔지인 상무촌의 옛 홍복사 사찰터. 
이곳에서 조선의용군 2명이 일본군에 의해 피격되는 장
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할아버지와 함께 



상무촌 마을 뒤를 병풍처럼 웅장한 바위산. 이 산의 중턱에는 조선의용군 
무명용사 무덤이 있다. 마을사람들은 매해 한식(청명) 때 이곳을 찾아 제사
를 지낸다고 한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시다.  



1941년 12월 12일에 발생한 호가장(胡家庄) 전투지 . 조선의용대 20여명과 일
본군 300여 명이 전투를 벌려 조선의용대 4명이 희생되고 수 명이 부상을 입음. 



“편안하게 살려거든 불의에 외면을 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도전을 하라!”                                 
                           - 김학철 선생의 유언 - 

김학철 [金學鐵, 1916~2001.9.25] , 함남 원산 
본명 홍성걸, 조선의용대 마지막 분대장 
척각(隻脚)의 투사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에는 소설가로 활동한 중국 옌벤의 조선족 작가.  

1950년 중국으로 망명 후 작품 창작에 전념 중 필화사

건에 연루됨. 

가장 오래 살아남은 조선의용대 분대장이었으며 주요 

작품으로 《격정시대》 등이 있음. 

 



 

호가장 전투에서 희생된 4분의 의용대원 묘지(黃北 坪村): 
박철동(30세), 손일봉(29세), 이정순(왕현순, 24세), 최철호(한청도, 26세)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
연맹 회원들과 함께 참배 
<2016년 7월 13일> 



마전 팔로군 총사령부 앞 풍경. 예전에는 麻
를 많이 심어 마전이었던 것 같다. 지금은 옥
수수가 빼곡히 심겨져 있다. 그 앞에는 병풍
처럼 바위가 둘러싸여져 있다. 

마전 팔로군 총사령부  



십자령 정상과 좌권 장군 

십자령에서 희생된 
팔로군 부참모장 좌
권(左權)장군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는 일제에 의
해 장자령에서 희생됨(아래) 



▲ 팔로군과 연합해 일제의 소탕작전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조선의용군 

석정 윤세주 열사(우), 진광화 열사의 묘지(좌) 
(이후 1950년 10월 허베이성 한단시 혁명열사릉으로 이장함) 





\ 

석정 윤세주 열사의 
항일투쟁의 길 
(자료: 경남도민일보) 



석정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 
그리고 이역만리 중국에서  산화한 수많은 무명 열사들께 참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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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타이항산 팔로군 항일근거지에서 반소탕전투 중 부
상을 입은 대원을 응급처치해 주고 있는 이화림 여사 



 

중원촌(中原村), 1942년 화북조선청년연합
회는 화북조선독립동맹(김두봉)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한 곳. 마을 아이들이 태권
도를 단련하고 있다.  



남장촌 조선의용군총부와 조선
혁명군정학교 안내표지 
1944년 9월에 설립된 이곳은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조선의용
군 약 300명을 교육했던 곳 

조선혁명군정학교에 대해 
설명하시는 한단시 역사문
화연구소 상영생 선생님(우) 



조선의용대 오빠들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시는 정교
전 할머니와 함께. 

섭현 남장촌 오지산 
자락의 조선의용군 
생활기지 앞에서.  



조선의용군이 농사를 지었던 남장촌 오지산(五指山) 자락 

<도라지타령> 
미나리, 미나리, 돌미나리 
타이항산골짜기의 돌미나리 
한두 뿌리만 캐어도 
광주리에 가득차누나. 
에해요, 에해요, 에-해요, 
우리의 근거지, 너무도 사랑스러워, 
우리의 타이항산 너무도 아름다워.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이 
마지막으로 거처했던 雲頭底
村의 건물과 당산나무.  
이 나무는 우리 조선의 의용
군들을 기억하고 있겠지... 

조선의용군은 퇴각하면서 마
을 입구 문루에 일본군내 조
선인을 향해 "왜놈의 上官놈
을 쏴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
의용군을 찾아오시오"라고 쓴 
선전문구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석정 윤세주, 진광화 열사님께 묵념과 헌화 
(한단시 진기로예 열사능원) 



이육사 의사(1904.4.4-1944.1.16) 순국 장소 
(베이징 소재, 구 일본군 헌병사령부 구치소) 



해방이후의 활동들 

•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시로 이화
림 여사는 조선인민군 제6군단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 

• 하지만 의료복무 중 미군의 폭격에 부상을 입어 요녕성 심양
으로 복귀한 이후 다시는 조국으로 못 돌아감. 

 

• 이후 중국에 남아 심양의사학교 부교장, 중공고급당교 수학, 
중국 교통부 위생기술과 간부,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부
국장과 주의 당대표 역임 

 

• 문화대혁명 때 반혁명분자로 몰려 근 10년의 고초를 겪음.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복권 이후 대련으로 옮겨 요양 

• 대련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9
년 2월 10일 향년 95세로 머나먼 항일투쟁의 길을 마감 



 

1955년 9월에서 1956년 7
월, 중공고급당교에서 공부
한 이화림 여사(가운데) 

1962년 리쩐(李貞) 장군(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의 옌볜시찰 당시 동지들과의 기념촬영 모습.  
이화림 여사(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당시 옌
볜조선족자치주 위생국 부국장 재직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이화림 여
사. 그녀는 당시 조선인민군 제6군단 
전선(前線) 위생소 소장 역임 



 

1964년 7월 13일, 캉커칭(康克淸) 동지
(가운데)의 옌볜시찰 당시 동지들과의 
기념촬영 모습. 이화림 동지(오른쪽에
서 두 번째)는 당시 옌볜조선족자치주 
위생국 국장을 맡고 있었음. 

1983년, 이화림 여사가 다
롄(大連)의 노년협회에서 
활동할 당시 강연 모습 

1986년 5월 6일, 이화림 여사는 중국작가협회 옌
볜분회 아동동문학상기금회에 1만2천 위안 기탁 
사진은 제2회 화림신인문학상 수여식에 참가한 이
화림 여사가 아동작품 작가에서 상을 수여 



 

1993년 7월 1일, 근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독서하는 이화림 여사  

1987년, 이화림 여사는 기후가 좋고 풍
경이 빼어난 다롄의 바이윈산좡(白雲山
莊)공원 부근에서의 기념사진 1994년 1월 6일, 다롄시 당정지도자와 사회 각

계인사들이 이화림 여사의 생신을 축하함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충만해 있다. 

나는 우리들의 국가가 번영하길 희망한다. 
나는 머지 않는 날에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

되길 희망한다. 
나는 미래가 찬란하길 희망한다. 

나는 미래가 더욱 아름답길 희망한다.” 
 

-<이화림 회고록>의 마지막 글 중에서 
-  

출처: 구글지도 



충남도에 제안합니다.  



1. 항일 역사교류 추진: 남북학생공동 역사탐방  

하북성 내 항일유적지 위치 

정율성, 신채호, 이육사, 
이회영,  

대원군 피체지 

石家庄 일제강제수용소피해
자기념관(평안공원) 호가장 전투 

4인용사 산화 

황북평촌 
4인용사 묘지  

진기로예 열사능원 
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지 

조선의용대(군)주둔지 
윤세주, 진광화 열사 

초장지  

십자령, 장자령 전투지  



2. 여성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기념 활동 전개 

출처: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유관순 열사기념 공원(위) 기념관(아래) 



3.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의 역사 기념 

출처: 위키백과 

…… 

밀양 의열기념관 개관 
(2018.3.7. 연합뉴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